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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績 뚫

東 �J�i�� 추濟 �,휩 �(�1�8�3�7�-�1�9�0�0�) 의 �r東흉흉뚫世保元」 출판

과정을 보면 �1�8�9�4 년 �(甲午年�)에 처음 저술한 이후甲

午本 � 훨本 �) 임상 경험을 축적하여 �1�9�0�0 년 �(벚 �f 年 �)까

지
�r

�1�1�=�.命論」부터
�r 太陰 �A論」까지 改팍하였으며 �(벚

子木 � 新本 �)�, 동무공 死後에 그의 門徒들에 의해서

�1�9�0�1 년 �(￥표年�)에 처음 출판된 이휘 �1�'�1�1�: 本 � 印本 �)

여러 차례의 출판이 이루어졌는데 �I�)�, 최근에 발견된
�r東짧옳 �t센保元 甲午홉本」 은 �m�i�l�t 李용짝馬의 從曾

孫인 �* 鎭 �J�M�. 의 아들인 李뿐洙줬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李聖까웠에 의하면 부친이 �1�9�4�0 년 �(皮辰年 �)에

韓敏甲에게 혈本 �(甲午本�)과 印本�(�-�'�F�i�t�. 本 �)을 대조하여

印本에는 없고�, �1한本에만 있는 구절들을 훨本의 조

문 순서대로 필사한 것이라 한다 �. 두 판본올 비교해

보면 �, �W�:�J�i�\ 추濟馬의 �?퍼짧에 관한 인식과 病證 치료

에 관한 인식 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少陰 �A 病證과 少陽 �1�\�1 허證을 중심

으로 甲午本과 후 �:�I�t 本에서 각각 東武 추濟馬가 제

시하고 있는 病證의 발병 기전�, 발병 부위 �, 주요 증

상�, 치료법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비교하여 甲午年

부터 �E월子�年에 이르기까지 東파 李뺀馬의 인식체계

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쓸

�I 少樓�A 病훌훌

�1�. 少陰�A 表홉
�1�) 甲午本메서 인식환 少陰�A 훌病

�(�1�) 少陰�A 훌病에 관환 기본 인식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表病을 ‘外感협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 少陰 �A 表病올 크게 太陽病과

陽 �l껴病으로 분류하였으며 �2�)�, 太陽病의 주요 병리기

전은 少陰 �A의 表 �3�)
의 標

�4�)
에 해당하는 勝跳表局의

�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화�, 서울�, 集 �X행�:�, �p�.�3�4
�2�) �r東짧흠世 ���j�[�; 甲午휠 �4 卷之三 少陽 �A�J�m�� 大陽病

�f정尾 �i�Z 論 �J �1條
‘論티 �1�J�H매景所論太陽陽明病 �g�p 少陰 �Aι表病也 太
陽病 �j 호 �2�1�;�.�f 허也 陽明病表 �Z훌病也”

�3�) 表는 腦題 �, 협 �, 睡 �, 勝跳을 의미한다
�4�) �r뽑꿇世保元 甲이�: 힘本 卷 �z�= 少陽 �A�t�m�� 大關病점

外쩔之陽이 不足한 것으로 보았으며 �, 陽明病의 주요 병

리 기전은 少陰�A의 表의 本에 해당하는 찜脫흉局의

內守之陽이 �.�i�f�' 足한 것으후보았다�.�J�- 陽病의 주요 증상

은 惡앓으로�, 陽 ��셔病의 주요 증상은 煩熱로 보았다’ �)�.

甲午本에서는 少陰�A의 ‘外感齊病’의 가장 중요

한 치료법으로 ‘益氣�I�(�r�i 升陽’올 제시하였으며 �, 太陽

病의 치료에는 다시 크게 發熱惡、쌓無‘규者와짧熱惡、

寒有�H者로 나누고 發熱웰흙無 �I�T 者에는 �Z용짧香蘇

散 �. �J�J�I�! 味正氣散을�, 發熱얀월寒有 �n者에는 川힘桂校陽 �

黃�E증蘇훗 �1易을 사용하고 �, 陽明病에는 補 �>�P益氣楊 �, 獨
흉�i�\�. 物陽 �, 人흉黃 �:�i�t 附 �+�1�, 앓 둥을 주로 사용하였다 �.

�(�2�) 少陰�A 훌病의 三大 病짧에 관환 고철

�r東醫훌世保元」 의
�r
少陰人 퍼論」에서少陰�A의

六大病짧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 그 중 세 가지는 表

病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훌病이다 �. 우선 表病에 속

하는 三大病證에 관하여 고찰해보면 表病의 -大病

證을 東武 �$�i�J 짝馬는 陽明病 �, 太陽病 願陰끊 �, 太陽病

띔家웹證으로 보았으며 �, 각 病證의 구별을 위해서 �,
각 病設의 중후상의 특정과 輕重危險 � 正�%偏重의 차

이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少陰 �A 表病의 三大 病짧

�F곁 �m�.�i홉 �J �3條
‘少陰�A 以陽않-之氣�f�i 保命之主 故 �.���1 정 �-�"�'�I�f�T�j 將 �� 人
腦 �f�i 標也 ”

’
�) �r 東짧홉世保 �.�7�G 甲午혐本 짧之二 少陰 �A外 �!효협病
論 �J �3�2 條
‘ �t�m�� 者陰之分 �M也 陰氣者 �f���j�\ �i�l�l ‘ �'�I�U 찢者陽 �2 分 �}

에也

陽 �i�\�;�g 熱氣 �&
勝�� 表돼外했之陽끼、足而 正쩌뼈양於勝 ���z�� 양局 �� 以正
犯�%故惡寒也
惡、寒不作者 �!�E 不 �j�f�i�$ 也 止不 �j�j�l�$ 홈 太陽力탬之病也 �.
협股짧�M씨낀�:之陽不足而 �!�E�M 爭於齊 �g맺之훌局홈 以 �%
犯 �i태故뼈熱也 �.
�t덩熱」옮張 �;�g�$ 益 �i꼴止也 �$ 益�i뭘 �l�f�� ���p�l�!�!�;�}明勢孤之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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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표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식 이외에는 각 병

중의 발병기전에 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甲午本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다 �.
이에 甲午本에 나타난 각 병증에 관한 내용올 정리

해 보겠다 �.
�@ 太陽病 몹家젤證

辛표本에서의 몹家�1꽃證올 이해해 보면 �r 뽑受熱表

熱病證論」에서는 마치 陽明病의 범주에 속하는 듯

한 설명이 보이다기ι�)�,�r 삐論」에서는 볍家 �1롯證올 ‘太

陽病 몹家젤證’이라는 명칭이 나와 �7�) 혼돈을 유발하

는데 �, 甲午本에서는 동무공이 엽���o 룩證을 太陽病 범

주로 인식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
즉 甲午本에서는 몹家�t�! 證을 太陽 勝 �)�b�\�; 에서 병이

시작하여 �, 이것이 太陰 大腦에까지 영향을 끼친 病

證으로 인식하고�8�)�, 勝빠之陽氣의 부족이 몹家뤘證

의 가장 근본 원인이므로 太陽病으로 인식하였다 �.

웹家짧證의 주요 중상은 願滿 大便硬 發狂이며 �9�)

太陽病 볍家�I횟證에서는 초기 重險證 �(不更衣內뤘太

�f핏難�)일때는 川쯤桂校陽 �, 黃 �� 蘇葉 ���, 升陽八物傷을

이용하고 �, 병이 危證 �(敵然微 �H出懶熱微야하 �)에 이르면

獨흉八物끊 �, 補中益 ���r���, 健牌 �}삼몹陽올 이용하였다 �.

�@太陽病 廠陰證

후 �F�I�: 本에서는 太陽病 歐陰證에 관한 병리 기전에

관한 설병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에 대한 단서도 甲

午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甲午本에서는 太陽病 歐陰證의 병리 기전에 대한

셜명을 위해 우선 생리기전에 관해서 후표本에서는

�6�) �r 束뽕짧엔�f保元 쭈표 �;本 흉之 少陰 �A
�'�7�:
￥쫓熱表熟 �1허

�i�l�l 論 �J �3�5 條
‘陽明病 업家혔不 ���t�-�< 者 �g영 �1�£�Z 中짧也 �"

�7�) �r 束훌훌줍世保元 辛표本 少陰 �A �l�Z�8 옳 �J �5條
‘少陰�A病 有六大짧 �-�-�8 少陰病 二 �H 陽 �U�)�j 病 三티
太 �l앓病 陰꿇짧也 四딘 太陽病 厭陰짧也

죠 �B 太陰病 �m필 �;�;�g�.�t�I�!�. 六日 太陽病 핍家 �J�'�! 짧也“
�8�) �r�*�� 잖世保元 甲午짧本 양之二 少陰 �A씨屬뭔病
짧 �J �5�5 條
‘論�B 太陽病表짧困 �i�£�i�f�f�i 小 �1�1�M硬滿 �Z病

�*
읍發於太陽 �l�t�J�i

�1�1�f�t�: 之陽氣 不 �f�i�g 졸寒氣而 太陰大腦之혔 亦不通快而 ��
結則 其病웠띨家 �n 而 危險 �Z흉청終至於뺑熱 �l표 �i�i�f�I�. 也 �"

�9�) �r東짧않世保元 甲午헬本 卷�Z二 少陰 �A外感짝病
論 �J �2�6 條
“띔家實病形짧 뼈澈大 �{핏硬發1�者 �� 主짧而 其始월身
熱 �I�T 不出不훨뽕也 �"

볼 수 없는 설명이 나오는데 �1�0�) 이를 도식해 보면 다

음과같다 �.

�|

휩

�|樹 體
�|

�|

大腦 �|�L �@엉 �I�D�t

그림 �1�. 少陰 �A 陽혔와 뤘혔의 운행 기전

인체의 대표적인 氣인 陽氣와 웰氣의 운행은 이

상과 같이 웅직이는데 �, 여기에서 太陽病 做陰짧의

병리 기전을 甲午 �* 에서는 ‘띔氣單弱�f�f�i�j 人뻐밟氣微

행’이라고설명하고 있으며 �, 여기에 앞서 ‘少陰�A傷

댔病 正�!�J�� 휘 �1爭累 �B �-�1�� 快 ���I�J 陽氣之上찮�j於쩔股者 껏흰�%휴

�t�I�i�. 법氣 �Z外以짧됐氣 �l따中以所自 �)�/�: 者�- 亦單弱大뻐없

氣’이라는 설명이 있듯이 �1�1�) 歐陰病의 가장 근본적인

발병 기전은 없겠 둥의 원인으로 牌빠의 陽氣가 짝

般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 廠陰設올 太陽病

의 범주로 본듯하다 �.
太陽病 歐陰證의 주요 중상은 처음부터 뼈써下利

의 증상은 없이 惡팽發熱 �f�f 답出의 증상이 몇일 나

타나다가 갑자기 千�.�.�.�J�i�'�J 뾰冷의 歐 �f�i�E �0�] 나타나는 것이

며 �1�2�)�, 太陽病 .願陰證에는휩끼�t�M�i 엽陽 �, 獨흉람桂理中

�1�0�) �r따뽑힘世 �1�¥�J�i�; 甲午햄本 흉之二 少陰 �A外感짝病
論 �J �5�5 條
‘합�i�l�:�j�t�i 外찜氣휴陽氣 �.�.�.�r�l�J�!�.�. �I덩혔榮內핍氣者殺氣也 陽 �j�;�:

팀 �J�l�J�)�l�I�f�t�:�f�l�i�U 升於협股也 웠氣 �6�'�0�t�:�t�H 中 �f�I�i�j 下速於大腦也 �J�I�J�)

�!�1�f�t�: 之 �j�;�: 受엎 �j�;�:�J�; ↑太 �R싫 셉냐」之 �j�;�: 영�m�.�� 흥以찍厭 �, ‘

�1�1�) �r핏뿜장世保π 甲午힘本 卷之二 少 �|양 �A外感찍病
論 �J �5�5 條
‘少陰�A�i�i�\�� 病 �i�E�!�f�f�i 쩌멸累 �H 不快則 陽 �j�\�z �U�i�i 於
협題者 �I 훌 �X홈故 띔용之外以쨌寒월대 �i 中以所덤 �}�L 者

�i�h�' �!�'�i�I ���� 也 �. ���j�;�: 에���i 웅 �!�l�I�J 짧氣 �Z下 �i훌於太腦휴 꺼〈微�i��
故 �l�t�J�i�!�l�f�t�: 之受엎氣於大關 �3�l�.���i�W 也
표太陽病鷹陰 �;�m �i�E�!�f�f�i 相持累日之除 �m�H 氣뿔상성띠�i 大 �R싫
溫 �i�I�:���i�W�� �W 然而隊也 ‘

�1�2�) �r핏짧장世保 �5�c 甲午험本 卷之二 少陰 �A外感협病

�-�6�4�-



훌?狂파 �L���f�f�i

R��.�m Y*�i�I�&uÅ �jÆ©µ@¼¼�.�(�u�f�l�f Qv�A���n�f�f 太l펴病 v|q±Å^���n³T�t�i�J
�,�t�,�;�5�1�. 陽l꺼病 셉家'!!!-1、更衣

�융明病 끼、활‘흉bi.:1i.;,熱

ff덤出
�;�t�:�;�i�l�l –}�l�i�j�JuÅ n뼈熱 rÂ�f�.�'�j 微여해따빼 陽l씨病 發熱f十多

�- 임진회 외 �3 甲午本
�(틈本

�)과 훌표本 �l 印 �*�) 율 중심으로 한 少양 �A 홉짧과 少뼈�A 홉끊에 관한 考 ���-

없을 주로 사용하였다 �.

�2�) 훌표本에서 인식한 少陰�A 훌病

￥ �I�i�: 本에서는 少陰�)
＼ 表病올 ‘뽑受熱表熱病證’이

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 뽑受熱表熱病證은 少陰�A
의 경우 ‘웹大牌小’한데 ’협太로 인하여 뽑陰이 왕성

하면 그의 服인 大 �l없이 升陽 작용을 하지 못하고 울

체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i�i�. 病은 크
게 짧狂펌과 �t 陽證으로 구별하고�, 각각올 初펌 中

證 未證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3�)�. 즉 少陰人 表病

에서는 太陽傷亂證은 ‘發熱�, 훌떻’하는 중상을 말하

며 �, 여기에서 有 �i�f 者와 無 �i�f�- 者로 대분되는데 �,이것이
향狂證과 亡陽證의 初證이다 �. 여기에서 시작하여 無

�n 者는 陽 �l껴 법家깜證으로 �, 有 �i�f 者는 陽 �U�J�j 牌約으로

냐 �l證 � 末證을 거치게 되며 太陽病의 變證으로 太陽

病 歐陰짧이 있는 것으로 �1�4�) 인식하였으며 �, 각 단계

의 주요 증상을 보연 다음과 같다 �.

표 �2�. 少陰 �A 表病의 주요증상

￥ �F�l�: 本에서 제시한 病證의 치료법도 ‘益氣而升陽’

으로 甲약�本과유사한데 �, 처방의 운용에서는 다른 흐

름을 보이게 된다 �. ￥표本에서는 少陰�A 表病을 크게
影狂짧과 亡陽證으로 구분하고�, 影狂펌에는 �t�l�t�:�l�i�r 섰 �,

川
�;
펀桂校-陽 �, 香蘇散 �, �;

형歸香蘇散�, 짧香 �I�T 氣散을 이용

하고�, 亡陽에는 初說에서는 黃�I�H�l �t�S�( �1씨�i�. 뼈‘냐�J益氣 �1易 �,

升陽益氣 �1써올 사용하고 삼일올 사용해도 땅이 그치

지 않으연 桂校附 �f 楊 �.�j ＼홍�H�t 技附子 �1易 �, 升陽 �p�.�:�f�U�i�: 氣附

쩌 �J �5�5 條
“請티 張 �{�I�I�' 줬 �(�P�f�r�8 옮 �F�f�l�,�U 칭病 �f�J�J 無때痛下利等證 �r�m 六

�-�t�;�E�) 었然 �i�m�� 手足 �i효冷 �J�t�I�J 此 非陰파 �2�. 類也
乃少陰 �A 太陽 �W�j風 惡、왔짧햇�I�f�f 텀 �l�B 之짧 止 �!�f�f�i�;�f�§c�

�H 久 힘�解不解�i띠 쩔월 �l比證也 ‘

�1�3�)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사상의학 �, 한국 �, 서울 �, 집문
당 �. �p�.�1�5�5

�1�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 집문당 �,

�p�.�l ω

子써올 사용하였고�, 亡陽의 危證에 사용하는 처방黃

훈桂技떼子 �r�£�. �A흉桂校附子陽 �, 升陽益氣附子陽�.�A
흉官 �t�t 附子�淑 �)의 운용에서는 소변의 색과 양을 참고

하여 附子의 용량을 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3�) 少뚫�A 훌病에 대환 甲午本과 훌표本의 인식 차이

우선 病짧名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 甲

午本에서는 病證名의 설정에 있어서 東파 李濟 �,민가

초기에 설정한 발병 원칙에 따라 表部에서 外感病

이 발생하며 �, 발병의 주요부위는 각 체질의 취약 부

위가 질병 발생의 근본이 된다는 원리 하에 少陰 �A
表病올 ‘外感짤病’이라는명칭으로 불렀으나 �, 康子

年까지의 치료 경험올 거치면서 신축본에 이르면�,

少陰 �A 表病은 ’뽑局에서牌局으로 올라가는 陽氣의

상숭이 장애를 일으킨 것이 질병 발생의 가장 중요

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 뽑셔에서의 陽氣 상숭이

장애를 받으면 �l
뽑 �l하에 陽氣가 축적되어서 病 �,끊이

발생된다고 보고 ‘뽑受熱表熱病펌‘이라는 病證名으

로 病않名을 바꾸게 된다 �.
처방의 사용에 있어서도 甲午本에서는 病證을 크

게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구분한다고 제시하였으나 �,

처방의 사용에 있어서는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 太陽病과 陽 �l껴病에 사용하는 처방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 太陽病의 초기에는 亡陽과 影狂으로

病證을 구분하여 처방을 사용하는 개념은 제시되었

으나 �, 이것이 陽明病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 처방

의 구성에 있어서도 亡陽과 影狂의 차이가 명확하

지 않았으나 �, 辛 �J�I�: 本에 이르러서는 少陰 �A 表病의

치료를 위해서는 病證을 太陽病과 陽 �l써病의 구분하

기보다는 亡陽과 髮狂으로 구분하여한다고 제시하

고 �, 醫狂證에는 �t�t�m 易 �, �)�1�1 픔桂校陽 �, 香蘇散 �, 펙歸香

蘇散 �, 짧香 �I�T 氣散을 이용하고 �, 亡陽에는 初證에는

黃옮桂校揚 �,�f�i�I�j 中益氣잃 �, 升陽益氣앓을 사용하고 뜨

日올 사용해도 땀이 그치지 않으면 桂校附子滾 �.�A
황桂技附子없�i�. 升陽益氣附子陽을 사용하도록 제시

하고�,�c 陽의 危證에 사용하는 처빙�t黃 �:�i�t�t�t 校附子揚 �,

人흉村�;技附子陽 �, 升陽益氣附子揚 �, 人參官桂附 �n싫 �)

의 운용에서는 소변의 색과 양을 창고하여 附 �f 의
용량을 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파두의 사용에 있어서도 甲午本과 후표

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 甲午本에서는 巴豆를 太陰

�- �6�5 �-



太陰病 少陰病

병리기 少陰A下連톰짧大腦Z띔 少陰A內守H'iJij회업中之꾀’

전 氣虛§성 �j�\�,��¯Ç

병증의
필之表病 몇之필病

특정

중상
U不댈心不煩 口댔心煩
F利黃水 下利i핍水

치법
香(i'P훌법영훌혈끼i破훨1M 응흥훌R흉�J1￥中짧

以助젊앓 f1하J1용陳f몇中갱훌以없j陰寒

명중 특정

少陰病
�j�j�f�i�f�rÆ©�'�I�"R) 때病益lkX以%犯.iE之病 N
�'�o�TN
È��:�J�t�j¾•

太陰病 陰짧옆 �m�U�i�f�jN�R) 而其病半解半不홉￥1'1

正%相뼈ZI혀 끼、'oT끼、펴用혔

太陰病 �V�i�!×PÉç f￥m六 n '"、能化下낌

正!ffl�훌훌혀之病깨、iiJ不太用뺏

�- 사상채짙의학회지 ���m 켠 채 �2효때 �1 �-

證 흉를藥으로인식하고 �, 陽明證 �t 陽에는 사용을 문、

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l ’ �)�, 辛표本에서는 少陰�A�l�l 威

兒 퓨多 �t 陽病의 치료예에서 附子 �2錢을 사용하는

�t 陽의 危證에도 巴豆를 사용한 중례 후에는 �, 巴표

의 용법은 太陽病과 陽明病의 구분에 의해 사용하

는 것이 아닌 ‘全햄下利 �, 半함 化짧’이라는용량에

따른 차이만올 남기면서 �, 후-표本에서는 이 조문이

삭제 된 것으로 사료된다 �.

�2�. 少陰�A의 훌病

�1�)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陰�A 훌病

�(�1 �) 少짧�A 훌病에 관환 기본 인식

甲午本에서는 少陰 �A 훌病을 ‘內觸몹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 少陰 �A 짧病은 甲午本에서도 크

게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나누어 인식하였으며 �1�6�)�, 甲

午本에서 少陰病과 太陰病의 병리기전 �, 병증의 특

정 �, 중상 �, 치료에 관하여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같다 �.

표 �3�.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陰 �A 훌病

甲午本에서는 少陰 �A 훌病은 大陽과 몹의 훌에서

발생한 病證으로 보았으며 �, 少陰�A은 陽援之氣를 ��
命之초로 삼으며 훌에서는 법를 本으로 보고 �, 大뚫

을 標로 보고 �, 太陰病은 少陰�A의 標에 해당하는 太

�l ’ �) �r 짜짧꿇世保元 甲午훨本 卷之二 少陰 �A外感짝病
論 �J �4�3 條
‘巴효太陰짧 �Z훨훌也 �. 太陽짧或 �J�l�j�z�� 협 以 ���!�i 휠輪之
證했太陰 �.�f�J�!�i�f�r 함故也 �. 大룹‘陽明옆 若 �t 陽꿇用 �!�l�I�J 危 �"

�1�6�) �r束짧찮빠保元 甲午힘本 卷之三 少陽�A路跳大腦病
찌尾흘論 �J �1條
‘論�B 太陰少陰病 �g�p 少陰 �A之몇病也.太陰病필之

�"�'�P�.
病也 少陰病 짧之필病也”

腦之법氣의 虛렸으로 발생하므로 뚫之表病으로 인식

하고 증상도 비교적 완만하게 口不媒心不煩 下利黃

水으로 나타나고 치료는 香妙養몹陽 �f표끼〔破積 �1易으로

助溫짧하여 부족한 陽짧之氣를 보충하는 것으로 하

였다 少陰病은 少陰�A의 本에 해당하는 웹다�l之엽氣

의 虛弱으로 발생하므로 훌�Z훌病으로 인식하고 중

상도 太陰病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口操心煩 �F ￥ �I�J룹

水로 나타나고 치료에서도 픔짧쳤蘇理中짧 桂附짧陳

理中없으로 부족한 陽앓�Z氣의 보충보다는 너무나

커진 ���� 氣를 치료하는 制陰寒의 치법올 제시하였다 �.

�(�2�) 少陰�A 훌病의 三大病짧메 관환 민식

�r東醫졸世保元」 의
�r
少陰 �A�m論」에서 少陰 �A의

六大病證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그 중 세 가지는 表

病이며 �, 나머지 세 가지는 훌病인데 �, 훌病에 속하는

三大病證올 고찰해 보연 �, 훌病의 三大病證을 통무공

은 少陰病 �, 太陰病 陰옳證 �, 太陰病 黃펄證으로 보았

으며 �, 少陰 �A 짧病에서 각 병중의 구분을 위해서 증

후상의 특정과 輕重危險 � 正 �%偏重의 차이를 중심

으로 하여 病證을 나누었다�.

표 �4�. 少陰 �A 톨病의 三大 홉짧

후센�;木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식 이외에 각 病證

의 발병기전에 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었는데 �, 이

에 관한 설명올 甲午本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

�C�D 太陰病 陰毒證

후 �:�I�f�: 本에서는 三太病證으로 인식한 太陰病 陰 �'�I�a
證에 관하여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데 �, 甲午本에서도

太陰病 陰 �i훌證에 관한 내용은 후 �i�t 本의 少陰 �A�m�.
論의 내용 이외의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치료
에 있어서는 獨흉附子理中揚 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

大便의 �,합 �,�f�I�J �. 秘、朋에 따라 或加生附子五分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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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陰病 少陰病

병리 멀中엉겁氣 太腦寒氣

기전 ?옮路大陽寒氣而 F降 必勝펌tp�훌氣而 �J�.�o�J�t�-

병중의 Y'–}�z�f�f�i�t��ÕQ 멸 N-NK�f�f�i�t�l�'�M
특정

&흉해딩利 無디없 �I�J�I�.�pTŒ
�H�!�i�l�i�f�j텀利띠 �1�:�J�r�:�J��

중상 口 tp끼、짜j無身�I,배  ��I�?�O�O�IuÛ �:�&��Æ©
g	Ž«�m�l�i�t�i ¯I�0�0�1�1�1¿� ���I�D

치법 1짧뭔때降陰 au없而降W승

대표 f힘香正혔II'x���(�t�j�'�i×iÕD�1��
1공桂附子뽕中1M

처방 tit기C짧中영농

�- 임진회 외 �3�: �I�j�!午원톨 �*�) 과 �$�:�f�t 本�{���*�) 율 중심으로 한 少홈 �A 홉않과 少뼈�A�i 척않에 관한 황 ���-

�� 用 �E�j 띤 半함或全햄의 치료법을 사용하였다 �.

�@ 太陰病 黃훨證

太陰病 黃펠證은 少陰 �A�-�F 達簡腦大眼之핍氣虛弱
이라는 太陰病의 병리에 食物쩔輔이 五六七日이르

러도 消化下利하지 못하여 만들진 太陰病 願滿食不

下한 필病인데 �1�7�)�, 病證이 초기에는 表氣가 太陰大陽

之몹氣에서 중흩�i월한 病이 冷氣를 쩔하지 못하고 太

陽勝 �M之氣 또한 遇快하지 못하고 癡結하여 이루어

진 병으로 인식하였다 �1�8�)�. 즉 병의 근본 원인은 太陰

大版之몹氣의 이상인데 이것이 太陽勝빠之氣의 이

상까지 초래하여 이루어진 병증이므로 �, 黃펄病을 太

陰病으로 인식하였다 �. 주요 처방은 �E힘陳橋皮’짧 ‘쩍陳

四 �i뾰 �t易 랩뀔 �J�L 쯤짧흉蘇理中 �i찌�- 桂附題陳理中陽이다�.

�2�) 辛표本에서 인식환 少陰�A 훌病

후표本에서는 少陰 �A 훌病올
‘

펄受寒-훌寒病證’이

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 이의 발생기전을 少陰 �A이
牌小한 특정을 지니므로 항상 牌陽이 부족하여 陰

化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 升陽하는 기

운이 부족하여 생긴 陰 �J�{�z 氣의 輕重에 따라 病證

올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나누었다 �1�9�)�.

太陰病과 少陰病올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

�1�7�) �r 핏뼈공世保元 甲午흙本 卷之二 少陰人씨홉 �1업病
옮 �J �2�7 條
‘今考-更定딘上諸짧 �g�p 少‘陰 �A下連짧 �!�J�f�l 大腦之밀氣 �1�M

싫 食物뿔짧而歷三四 口￥ �E 六七 日 新혔雖째 �@
얀앓漸

�4 、↑���� 終不 �W�l 휴 �f입化 �F利之짧也”
�1�8�) �r東짧꿇世保元 甲午힘本 흉�Z二 少陰 �A�i 셔觸띔病

�J융 �J �2�8 條
“ �4옮티 太陰病 �R형滿 �f�t 不 �F而表氣뤘 �i�j 之病 始發於太陰
太腦之 �I�n�1�-�1 氣 不能홉冷 �j�l�,�i�h�l 太陽 �l�m�I�D�t 之氣 亦끼

�'�i 뼈快
대�j 癡 �� 則 其病 �f옹끊 �X다때 危證之勢終至入뼈돼滿 �t�I�L�.�"

�1�9�)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 한국 �, 서울 �, 집문
당�. �p�.�I����

표 �5�. 辛꿈本에서의 少陰 �A 훌病

후표本에서는 少陰 �A 훌病올 크게 太陰病과 少陰

病으로 나누고 각 치료 원칙올 ‘溫띔�f�f�i�i�l 降陰’ �, ‘健牌

而降陰’으로 제시하고 처방에서는 太陰病에는 짧걷 �F

正氣散 香 �1�i�'�)、養법 �1짧 찮기 �t 寬中揚을 �, 少陰病에는 官桂

附子理中傷을 제시하고 있다�.

�3�) 少陰�A 훌病에 대환 甲午本과 辛표本의 인식 차이

病證名에서 차이를 보연 �, 甲午本에서는 病證名의

설정에 있어서 東武 李濟 �,띈가 초기에 설정한 발병

원칙에 따라 훌部에서 內觸病이 발생하고 �, 발병의

주요 부위는 각 체질의 취약 부위가 질병 발생의 근

본이 된다는 원리 하에 少陰 �A 꿇病올 ‘內觸몹病’이

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 뚫子年까지의 치료 경험을

거치면서 후표本에서는 少陰 �A 훌病온 법에서 大陽

으로 陰氣가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病證 발생의 가

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 몹에서 大陽으로

陰氣의 �F降이 장애를 받으연서 뽑에 陰氣가 축적

되면서 病證이 발생된다고 보고 ‘뿜受겠훌껑�S病證‘。 �l
라는 病證名으로 病證名을 바꾸게 된다 �.
少陰 �A 훌病의 치료에 있어서 甲午本 � 후 �1�1�: 木 모

두에서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크게 구별하여 처방을

사용하는 둥 치료에 있어서는 처방의 구성상에 나

타나는 몇 가지 차이 외에는 거의 유사한 연을 보이

고있다 �.

�n�: 少陽�A 病짧
�1�. 少陽�A 훌病
�1�)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홈 �A 훌病

�- �6�7 �-



�- 사상혜짙의학회지 재 �1�3 권 얘 �2호때 �1 �-

�(�1�) 少홉�A 훌病에 관환 기본 인식

甲午本에서는 少陽 �/ ＼ 表病올 ‘外感勝�J�b�\�'�; 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 少陽�A 表病올 크게 張 �f�t�f�'�j 꽉所論
의 大좁龍陽證小業胡없 -證과李子建所論의 �g흉 �1험 �i�t�!�!�: 훌훌

證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 張싸윗所論의 大좁龍앓證

小榮胡앓證은 少陽人 表之表病으로 보았으며 �, 李子

建所論의 �R쳤 �1없뺀휩證은 少陽 �A表之훌病으로 보았

다�2�0�) 꿇件광所論의 大맑龍싫證小業胡없證의 병리

기전은 ‘少陽�A勝빠下降之陰氣뚫熱�%所짧 未達下降

왔聚齊 �f읍�l隊固因體之證’으로 설명되었는데긴
�)
이를

보면 少陽 �A의 少陽病은 勝跳으로 내려와야 하는

背쩔 �(少陽 �A의 標局 �)의 陰淸之氣가 허약하여 하강하

지 못하고 �, 背齊에 �%훌짧되어 발생한 병증으로 인식

하였으며 �, 腦痛뺀웹 病證은 ‘勝跳�{셔守之펴陰虛弱 熱

氣相 �i권之故’라고 하여 �2�2�) 少陽 �A의 本인 欣 �J�b�\�'�; 의 內守

之한陰이 虛弱하여 病證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少陽病의 주요 증상은 “

�U꼽 뼈乾 텀 �i않 寒熱

往來 �J�j�!�q�J�� 滿”이며 �. �H월 �1�t휠 �i�t�!�!�: 짧의 주요 증상은 “願痛隱‘

隱深훨짧痛밟뺀或 �{버려不뺀”로 설명하고 있다 �.

病證의 치료에 있어서 �, 少陽病의 경우는 초기에

는 첼多 � 熱多에 따라 힘�j防敗꿇散 � 防風通聖歐을

이용하고 병세가 진행하연 千金導�* 散 �, 쌓 �i�'�i�I�J�J�.�I�l 혈 �1융
올 이용하였으며 �, 臨痛뺀쩌에는 業胡四유散 �. �J＼味합

훌柳올 사용하였다 �.

�2�) 甲午本에서 인식한 少빼�A 훌病 病꿇

甲午本에서 보이는 少陽 �A 表病에 관한 인식 중

辛표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이

를 보연 다음과 같다

�2�0�) �r東陽잖世保元 甲午쩔本 卷之三 少陽�A路跳大股病
�i정尾 �l�Z 꿇 �J �2條
‘張찌’월-所讀大핍�l�l�E�!�i 易證小찾胡꿇짧

�1�!���1�-�' 陽 �A�� 뚱之表
病也 �. 李子建所論 �!�!�I�!�1�r�n 뺀 �I�n 엽쪼 ���� 少陽 �A表 �z 많病 �t�I�1�.�. 王

好古所論上消中消下消짧 �I�!�� 少陽 �A젤之表病也張 �f中
싫所짧없寒짧 �S흠 �1�M 與했 �f넙‘所꿇陰虛午熱짧 �g�U少陽 �A
�� 之필病也 ”

�2�1�) �r束뽑끓世保元 甲�i�F�- 흙本 卷之三 少陽 �A外感勝跳病
꿇 �J �1�1 條
‘티 張 �{후 �.�r�.�t�.�J�H�. 所꿇少陽病 �g�� 少陽 �A�I�m�I�D�'�G 下降之陰氣웠헛�!

�!�I�B 所훨 未速下降 웠聚찜問慶固因 �m�z 證也
�"

�2�2�) �r 東뽑찮世保元 甲午힘本 卷之三 少陽�A外感體
�I�D�'�G 病

論 �J �2�8 條
“有�;�- 웰없�i痛隱隱짧휠�i�n양痛 �I�m�l�t�!�t 或但痛不뺀者 �g�U 路

�I�D�'�G

內섣�f 之따陰虛흥청熱氣相 �i딩之故也 ”

�C�D�*농뼈에 관한 인식

辛표本에서는 結뼈이라는 病證의 증상과 치료에

관하여서는 많은 언급이 있는데 반하여 �, 병리기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甲午本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少陽病과의 관련도 좀더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少陽�A 結뼈도 少陽病과 유사한 병리 기전으

로 이루어진 �,파證으로 �, 그 발병기전은 �R홍 �J�b�\�'�;�� 용氣未逢

下降메困於짝 �I갑�]하연 口苦”며乾덤앓之證의 少陽病이

나타나다가 여기에 外冷이 싸서 外冷包짧熱心下하

면
�*
앉뼈이 되는 것이며 �2�3�) 이의 주요 증상은 不惡냈 �,

�f�f�t�i�l 短氣 �;�,�.�7�' 횡 �m�� 업 �E염 �, 水入則 �l바이다 �.

치료에는 나타나는 증상 따라 처방의 내용이 바

뀌는데 �, 水 �i뽀還 �l남�;띠結뼈者는 �1�=�t 邊를 急‘用하고�, �f�f�l�J�\

短氣 �i�f�I�j���H 떼者는 �!�f�: 써�H�i�! 휩陽을 사용하고 �1�=�t 遊의 사

용은 자제하고 �, 했잃않짧 �I�l�i�i 結뼈者는 쌓 �A져 �j�j�X�f�j�r 쩌合

슨�l虎잃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감뼈病은 少陽病이 경과하여 생긴 次훤證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2�4�)�.

���j 힘證의 배속

甲카‘本에서는 후 �1�1�: 本의 �m�.論에서는 산재되어 있

어 그 병증의 관련성올 파악하기 힘든 병증올 정리

한 혼적이 었다 �.

즉 �r�p 뼈 �D�J�: 血 야훌�I�!�:�I�:�:�J�m 痛 食짧홈滿의 다섯 가지

병증올 表�Z꿇病의 범주에 �2 ’ �)�, 浮睡 꽤�t足 結 �B빼 ���� 熱
往�*�-�H 혀 �J�J�G 滿 發熱惡寒身體痛을 表之表病의 범주에

�2�3�) �r쩌햄홍世保元 甲�l�F�t�9 本 卷之三 少 �I�I�I�J�A 外感 �!�m�I�D�'�G 病

꿇 �J �2�0�� 셨
‘論 �H 少陰 �A�Q�t�j 왔病有小뼈빠 �6월 �z�m 少陽 �A �I�t�S 흉病 �f�i
心 �H�f�i�R 뼈之 �i�l�l�J�l�t 二짧없是表혔陰陽짧꿇 �i�E�!�I�B 相爭 원
�H 不 �� 之中 짧氣亦秘짧不져 �l而윷生此證 �t�I�1�. 少 �|없 �A病
勝脫陰氣 �*�i 훌下降而困於짝間則 口줍�n얽乾 目 �l�i�t 之 �m
作 �i�f�i�j 外冷 �f꾀싹熱心下生此病 �m�.�"

�2�4�) �r짜뽕찮 �t�!�t 保元 甲午훨本 卷之三 少陽人外感勝跳病
짧�J �2�5 條
‘今考뾰�� 少陽 �A�I�m�J�)�)�'�t 病 發헛�1�1원寒身얘 ���J�U 훨 �M�i�f�f 緊
�;�t�f �V�J�' 얻짧也 �. 흉헛�!往來 �R�i�j�l�l�b�h�3 뭘者 次尤짧 �t�I�1�. �f�.�'�i 뼈 �? ’
次굉 ���� 암也 �l�l�i �i�J�: �� 꾀 �t足者 次險證也 短氣야힘�t足 �;�g �!�m�I�D�\�;

끼、足之 �i싫努也 不念治必危”
�2�5�) �r핏뽑힐世保元 甲午휩本 卷之三 少陽 �A�I�m�I�D�'�G 大腦病

�i훌尾 �l�Z 허용 �J �1�2 條

‘表之훌病太 �g 有죠 �-�8 中風 二 �I�:�:�I���l�I�f�I�1 三티멜 �D�l 四

딘뼈쩨 �f�i 딘食빼챔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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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기전

Õ„�lÖ����i�\ ��q±�!�f�B�F�f�r��¬€�f�f�i�j
�B�I�I�/�M–pl# �r�}q±�!�f�Bb@Æ3 不能下降

P써�格陰於�H�!�I�J

i필接於뽑局띠 쨌聚협r.죄陽I회因m之病ill
–p�f�.�)���� N
€ýN�–M�J�t�!�m�J�l�l�( N
°É€ÌÖ�€� Qg�1°��6®ô¾€

口잔 뼈乾 目& 파뺑
증상 ¿��m�l�i»X 或 {1來寒熱之염

R융띔f붓흉而 뻗下

처방 체防敗ifi散 �j�j�1�j�l�j�1�jÖ�v}ec 체防패;Jf;、散
Ž«q±���i�l�l�i�"�@�!�tÖ� �-  ��#°}���.�!�\�!µL�i�J[P�fÂë �i�f�;�j�l�l�J�jÖ��!®¼ec

Ž«���J�l�l�i�1×)�i�t�!�t�l�}�:ÿå �- �m�EÉ
SÃ�1�� �j�f�i�j���´ÌÐ�!�!�i�Mf�

치법 Y렵뺑熱而降효陰

�- 임진회 외 �3 甲午 �*�I 툴 �*�-�) 과 훌표本�(�E�j�) 本 �)율 중심으로 한 少용 �A 홉얹과 少뼈�A 홉꿇에 관한 흥흉 �-

배속하며 �2�6�)�, 각 병증의 발병 기전을 보면 ψ風 �u�l 血

둥이 속하는 表之짧病은 勝跳따陰이 ￥�I�J�{�!�,�5 不支하여

齊題에 上 �i효한 病이며 �, ���'�f�.�K 펀 램많이 속하는 表之表

病은 齊 �R횟淸氣가 閒殘不밤하여 勝 �j�J�)�\�; 에 未達한 病이

다
�2�7�) 그리고 少陽�A의 標흉을 봤熱往來뼈腦滿之屬

으로 �, �t 헤 �1�* 은 結뼈之屬으로 인식하였다 �2�8�)�.

�2�) 辛표本에서 인식환 少陽�A 훌病

후 �1�1�: 木에서는 少陽 �/ ＼ 表病을 ‘牌受갔表쟁�5病證’이

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 牌受풍表쌓病證은 少陽人

은 ‘牌太뽑�I�J 、’한데 �8뿌大하기 때문에 牌 속의 陽氣가

커서 이것으로 인해 牌 속의 陰氣가 핍박을 받아 하

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 이 牌陰을

편의상 表陰으로 하였다 少陽�/ ＼ 表病은 울체된 表陰

의 정도에 따라 少陽傷風證과 亡陰證 으로 구별하였

는데 �2�9�)�. 少陽없風證과 亡陰證의 병리 기전�, 증상 �, 치

료에 관한 내용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6�. 훌표本에서의 少陽 �A 表病

�3�) 少陽�A 훌病에 대환 뿌午本과 辛표本의 인식 쳐이

病짧名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 甲 �'�I�. 木에
서는 病펌名의 설정에 있어서 東武 李爾‘딴가초기

에 설정한 발병 원칙에 따라 表部에서 外感病이 발

생하고 �, 발병의 주요부위는 각 체질의 취약 부위가

질병 발생의 근본이 된다는 원리 하에 少陽 �A 衣病

올 ‘外感將�j�J�)�\�; 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 벚子 �1�r
까지의 치료 경험을 거치면서 ￥표本에 오연 少陽

�A 表病은 牌局에서 뽑同으로 내려가야 하는 陰氣

의 �F降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질병 발생의 가장 중

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 牌局의 陰氣 下降이 장

애를 받으면서 牌局에 陰氣가 축적되면서 病펌이

발생된다고 보고 少陽 �A 表病을 ‘牌受챈表�)�J�! 펴짧’ �0�]

라는 病짧名으로 病證名을 바꾸게 된다 �.
처방의 λ�}용에 있어서는 甲午本과 각�0�]�"�1�: 木이 �7파원

을 크게 少陽病과 �R쟁 �?때 �m�t웹로 구분한 것과 少陽찌

風證과 �L陰끊으로 나눈 것은 유사한데 �, 사용한 처

�2�6�) �r束뽑월世保元 甲午힘本 쌀之三 少陽 �A勝跳大服病
篇 �)�.��(�z�J 융 �J �1�3條
‘

�1�<�z 衣病大텀有죠 一 �n�f�f�! 필 二 �B해 �t足 三口結뼈 四

口흉熱往來 �R임 ���i�i 쩍 五딘發熱 �f필흉身 �� 痛 ”

�2�7�) �r束홉뚫世싸元 甲午힘本 卷�Z三 少陽 �A勝跳大陽病
�i 정 �t 강 �f�Z�,�� 융 �J �3�1 條
‘中�1�J�a�,�p�f�: 血之病 勝 �J�l�I�(�� 陰￥ �I�J없不支而 上�i띤협體 �Z病

也 �.�f�f�' 햄마혀없之病 힘 �R잊 �t 압 �i�\�/�J 혜殘不 �)�t�t 而 米 �i좋勝 �I�D�\�: 之
病 �t�l�L�"

�2�8�) �r東뽑끓世保元 甲午흙�4�: ��용之三 少陽人 �!�m�I�D�\�: 太陽病

篇 �.�t ¬ �f�Z 論 �J �7條
“少陽�A짧흉亦寒熱 �t�t 來 �R얘 �m�l�i 웹之屬也 �. 흩�j

흉亦
�*
염뼈‘�a

屬也 �. �p 빼 �f동亦뭘中 �Z屬也 �"
�2�9�)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사상의학�, 한국 �, 서울 �, 집문

당 �. �p�.�1�5�6

방은 차이를 보이며 �, 또한 ι陰證의 인식이 구체화

된다�. 즉 �t껴午本에서는 치료 원칙에 대한 제시도 없

고 �, 처방의 구성에 있어서도 病滋에 대한 구분이 분

명하지 않다가 �, ￥표本에 와서는 ‘淸짧熱降表陰’이

라는 치료 원칙올 제시하며 �, 少陽傷風證에 �j�j꺼�j防敗毒

散 �, �i헤防導껴�;散 �, 힘�j防四白散을 사용하고 �,�c 陰짧은
크게 身熱짧痛뺀렵와 身寒腦 �f�i휩뺀爾로 나누고 �, 身熱

頭痛뺀웹에는
�*
홉유車前子陽 해防짧白散을 �,�J�:�f�; 생���H 싫 �1뼈

에�t 협에는 �f협石폼參 �1易 장낌防地黃陽올 사용한다 �.

�- �6�9 �-



�l�J�'�;�J–”��Éç 陰虛ιf熱겁g

병려기전 淸l행上카之혔 自不快足 쩔陽升氣 �'�P�.–p–M�j�t ���n�l�£�m

중상 大{핏不때 陰S훨午熱 �f�t�)�;l4 1￥흉而이굉

처방 W.H룹散火빼 獨活jtl!훨생훌

치법 �5Æ©ÖŸ�\�0�0pk $陰降火

�- 사상째짙의학회지 왜 �1�3 권 에 �2호 �2�X�J�l �-

�2�. 少陽�A 훌病
�1�) 甲午本에서 민식한 少빼 �A 훌病

甲午本에서는 少陽 �A 훌病올 ‘內觸大腦’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病證올 크게 나누연 王好

古所論의上消 中消 下消證은 少陽�A 훌之表病으로 �,

張件광所論의 �4동정꽁짧語證과 ���1 뜸所論의 陰虛午熱證

은 少陽人 짧之필病으로 분류하였으며 �3�0�)�, 각 병중의

발병 원인은 上消 中消 下消는 陰虛火動에 뽑熱이

肉爛한 病이며 �3�1�)�, 陰虛午熱의 발병원인은 陰虛火動

에 大腦熱이 섬짧한 病으로 �3�2�) 보았다 �. 이를 보면 少

陽 �A 짧病에서 훌�z�'�k 病은 少陽�A의 필의 標에 해

당하는 띔의 熱로 인한 病證이며 �, 꿇之훌病은 少陽

λ、의꿇의 木에 해당하는 太嚴의 熱로 인한 病證으

로 인식하였다 �.
치료에서는上消 中消 �f‘消에는 淸 �O�f�-、散火잃 防風

遇聖散 �F易 �f양白 �b틴 �1싫의 처방올 웅용하였고 �, 陰虛午熱

證에는 水火없濟揚 七味댐�:
향陽 七味짧향泡 六�%地

黃 �1싫의 처방을 사용하였다

�2�) 훌표本에서 인식환 少홉�A 훌病

￥ �:�H 木에서는 少陽�A 필病을 ‘몹受熱꿇熱病證’이

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 이는 少陽 �A의 淸陽이

상숭하지 못하여 발병하는데 �, 이와 같이 상숭하지 못

한 짧陽은 흙陽이며 火氣이다 이는 뽑�I�J 、함으로 인해

陰虛되기 쉽고 淸陽 �, 곧 元氣가 頭面四股까지 순조롭

게 올라가지 못하고 熱化되어 나타나는 병중으로 인

식하고 크게 뼈隔熱찮과 陰 �l월 �,펀熱證으로 대별하였

다�3�3�)�. 이 두 병중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0�) �r핏뽑옆世 �� 元 甲끽훨本 卷之三 少陽 �A�l�f 었跳大陽病
���J 같 �!�Z 論 �J �2條

‘王好古�F�f�r 꿇上消냐�l 消 �r�i�f�l�m 얻 �P少陽 �A�� 之表病也
짧 �{매굉-所論없寒짧 �J흠證 與뼈 �{홉所짧陰 �E휠午熱證 �g�U 少

陽 �A짧之훌病也”
�3�1�) �r東뽑꿇世保元 甲午힘本 卷�Z三 少陽 �A內觸大腦病
論 �J �2�7 條
‘今考更定 以 �t 짧짧 �g�p 少陽 �A陰虛火動 읍’찢�\�� 염爛之
病而 中消 �j펀此病之主짧.上消則中뼈之 �f�J�J 짧也 下消
則 中消�Z末짧也 �f�t

�3�2�) �r핏뽑찮世保元 甲午홈本 卷�Z르 少陽 �A內뼈大腦病
論 �J �3�1 條
‘論�B �-�F消옳中 없火썩爛之久病 陰虛午熱大腦火 �i�t

꿇之新病
�!

�3�3�)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 사상의학 �, 한국 �, 서용 �, 집문
당 �. �p�.�1�5�6

표 �7�. 辛표本의 少陽 �A 훌病

�3�) 少陽�A 훌病에 대환 甲午本과 훌표本의 인식 차이

病짧名에서의 차이를 보면 �, 甲午本에서는 病證名

의 설정에 있어서 東파 李濟 �l핍가 초기에 설정한 발

병 원칙에 따라 짧部에서 內觸病이 발생하고 �, 발병

의 주요부위는 각 체질의 취약 부위가 질병 발생의

근본이 된다는 원리 하에 少陽人 훌病을 ‘內觸大腦

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 셋 �f 年까지의 치료

경험을 거치면서 ￥표本에 오연 少陽 �A 꿇病은 법

와 大腦에서의 情�陽의上升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질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 띔

와 大陽에서의 �I�i깅陽의 上升이 장애를 받으며 축적

되어 �1굉證이 발생된다고 보고 ‘볍受熱꿇熱病證’이라

는 病證名으로 病앓名을 바꾸게 된다 �.

처방의 사용에 있어서는 甲午木에서는 上 �r�f�1�J 냐 �'���1

�F消와 陰 �I월 �l�r 熱 �f�U���J�g 옆 �i염로 분류하였으나 �Y�l�I�: 本

에 와서는 뼈隔熱짧과 陰虛午熱로 病證을 나누고

뼈隔熱끊의 짧證으로 上 �m 냐 �l消와 꿇熱使 �|쩌가 있다

고 인식하였다 �. 甲쉬 �:本에서는 펴熱과 滋陰의 개념이

혼동되연서 �, 처방도 혼돈되어 사용되었는데 �, ￥ �J�f�:��

에서는 뼈腦熱짧에서는 石짜를 위주로 한 쉐�j 熱의

처방이 �, 陰덩�E쉬 熱에는 �;껏‘地黃을 위주로 한 滋陰의

처방이 사용되었다 �.

�m 甲午本에 나티난 病훌훌개님

�1�. 病證의 발앨 기전에 관한 개님

甲午本에 나타난 病位의 발병 기전을 살며보연

辛�1�1�: 木과는 달리 상당히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

다 �. 그 내용올 살펴보면

�@ 각 체질의 表病과 앓病의 발병원인이 ￥ �1�1�: 本

‘太陽人 內觸 �I�J 、股病論’어�l 언급된 원칙올 그대로 따

르고 있다 �. 즉
太陽 �A 哀心深훌則 陽表氣�(外感體홉 �) 傷裡-氣(內觸

�- �7�0 �-



병증명 발병기전 발병부위

�i�{uÅ
P.之表病 t陽病 �RÍ��I�D�\�;�:�&�J�,ÕXY�Ê��L�J�!�M�-�1�'•³ �1�m�I�D�\�;

少陰A
j;{之없病 陽明病 뽑R훗훌l꾀內재:之陽不足 �'�/�I�n×I

훌病
짧之P.病 太陰病 N��iÖÌ�J�r�l�I�!�!�iY'•fNK�w�1�'�1 氣찌R�상 大짧

없之없病 少陰病 內守MiJH회쁨中之업氣虛꿇
�w
�H

경{I홉
表ZP.病 �Fÿå�!�i�f�!ºpÕÈ¹Î�"�. 'am흥해氣가 g협殘4、� 혐�
i양之않病 N-˜¨�j°��I�!�:�I�:�"�. �kÅÈ�I�D�\�;��–pÇt Ö¡�I�J��N
e/ �8×e�I�D�\�:

少陽A 필之表病 王�古所論上m中엠下消짧 뭐火肉爛之久病
R’
H

훌1혀
°„�& ����!�MuÅ

�i�j�j�;�;�{�'�i�'�J×I�F�J�T�i�'�JÆÅ–}���;�;�a�3Ç ‹I
太腦火骨짧之新病 大陽

與 U{,흡所옮陰處午헛앓g

少陰A 少、陽A

太l없病表JIl因f초
�之꽃病 太陽病 홉종ID\:��q±�t�n���J�j�!�1�J���nÖÌNK�m ˆh�Z�P�.uÅ 少陽病 �f�I�1�RÕO

而小뼈硬i월

·T�*�j�!�f 表之表病 太陽病
�J�t�1�J�I�D�\�;

*울R뼈 i율之表病 少陽病
�a��¹ú

→太腦 →1굉

8맹�’ 表Z짧病 陽明病 협� g흉II윈或II!t或끼、뺀之짧 꽃之잃病 �1�m�I�D�\�;

太陰m �Z表病 太陰病 大腦 �l�:�l�f�l 짧之表‘病 �R�1
니

大腦
‘’l

�'�!�I�i�iÓ€ 짧之表病 太陰病 中f찌 찢之表病
�F�.�J

!’šÔ�I�D�\�; !’ÉÝ•+

\����� �之짧病 少陰病
�.�.�.

陰虛午熱 깅�Z짧病 大腦니

�&×•�& 찢之짧病
少陰病 �.�.�. ÖI�f�j���5 �之짧病 (危짧) 大股
�(�f�(�£Æ��) �J�-�I

�- 임진회 외 �3�: �I�j�!午本�(�I 本�)과 훌 �:�H�*�l�1�'�I�J 本
�)올 중심으로 한 少톰 �A 홉뼈과 少빼�A�I 혹꿇애 관한 흉흉 �-

小腦�)

少陽 �A 愁性 陽口勝�I�D�\�; 氣 哀↑뿜傷뽑大腦氣

少陰 �A 樂性 傷目齊氣 홈情 傷牌몹氣

太陰�A 흙性 傷耳腦밟氣 樂情 傷 �!�t�r�P 뽑院氣

여기에서 보면 인체의 表는 腦題 齊 �g훌휴 勝 �� 이
며 �, 훌는 볍脫 몹 �'�1 、陽 太騙이라는 원리하에 表病은

外感腦훌해팩 �, 外應齊病 �, 外感體홉病 �, 外感勝 �I�D�\�; 病이며

훌病은 �{셔觸몹 �I�J�i�C 病 �, 內觸몹病 �, 內觸小陽病 �, 內觸大腦
病으로 나누고 각 체질의 취약 부위에서 발생한 病

證名올 각 체질의 表病과 훌病의 病證名으로 사용

하였다 �.

�(�2�)�= 大 분류법

甲午本에서는 각 체질의 表病을 다시 表之表病과

표 �8�. 表훌之表훌病의 발병기전과 부위

表之훌病으로 �, 훌病도 훌之表病과 짧之훌病으로 나

누고 해당 病證을 배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表病과 훌病의 일차 분류는 �@의 방식을 취하고 이

를 다시 분류할 경우는 保命 �Z主를 근거로 한 標本

올 근거로 이차 분류를 하였다 �.
즉 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 각 체질의 햄盛한

부위인 標에서 발생한 病證은 表훌之表病으로 �, 保命
之主와 관련된 本에서 발생한 病證은 表꿇之꿇病으

로 인식하고 해당 病證올 배속하였다 �.

�2�. 少陰�A 病證과 少陽�A 病훌훌의 비교

甲午本에서의 내용 중 후표本에는 없는 내용 중

한가지가 少陰 �A 病효과 少陽�A 病 �1�J�E 올 비교한 것

이다�. 여기서 우선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少陰 �A 病

표 �9�. 주요 병증의 발병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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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째질의학회지 재 �1�3 권 째 �2호 �L�.�r�o�l �-

證과 少、陽�A 病證은 陰陽으로 正對된다 �3�4�) 는 것인데 �,

각 病證의 병리 원칙에 대하여 제시한 원칙을 상호

연결하면 甲午本에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병증

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
즉 結뼈과 中消의 발병 부위에 관하여서는 甲午

本에서도 명확한 제시가 없었는데 �, 陰陽 正對의 개

념올 이용하면 �, 結뼈은 齊體에서 발생한 病證이 몹

에 영향올 미친 病證이며 �, 中消는 몹에서 시작한 病

證이 뽑際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

을것이다 �.

�3�. 病짧의 발행 기전에 엉�$객읍 미지는 요소

甲午本에서의 내용 중 ￥ �I�i 本에는 없는 내용에는

한 체질이라도 각기 다른 병리 기전을 가지게되는

데 그 이유를 제시해 놓았다 �.

즉 少陽 �A의 경우를 보연 �, 자신의 취약 부위인 本

에 병을 일으켜 생긴 表훌의 훌病은 哀愁홉樂의 정

서적인 문제를 동반하는데 �. 여기서 어떤 정서로 발

병하는 지는 짧性의 �l軟꿇과 힐굉急에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 梁性이 軟弱하면 哀 �'�L�-�< ↑휠
�)이 偏촬하여 훌의

本인 太陽之합陰을 손상시켜 陰虛午熱之證을 많이

발생시키고 �, 꽃性이 剛急하연 �%옹 �{�,�-�< 性 �)이 偏↑쫓하여

表의 本인 勝跳之륭陰을 손상시켜 中風 �l止血 �l월 �I�t�!�:�J�t�i�l

痛홈滿之證을 많이 발생시킨다 �3���) 고 보았다 �.

�3�4�) �r 束짧짧世保元 甲午흙本 卷之三 少陽人路跳λ잃病
�X겁 �*�i�Z 論 �J �5條
‘少陽少陰 �A病 以陰陽 �i�E 對而論之 �!�I�I�] 少陽 �A흉熱往來

뼈腦혜之짧 야ν���i 양 �A�;�t�j�I 째�i�J�i 衣�m因在而小뼈硬뼈者相對也 �.

�*
움 �B셈與띔家 �l�'�t 相對也 �!�1�M 痛或뺀或不뺀之짧 與牌�k�t�-�J 쩌
휩也‘上消與太陰證相휩也 中消與 �'�!�J�i�f�i 늘相휩 �t�!�!�,�.

陰虛익-熱與少陰짧相휩也 �. 짧 �E흥與 �&훌짧相對也
�"

�3�5�) �r束짧꿇世保元 甲午혐本 卷�Z 三 少陽 �/ ＼ �I�m�I�D�t 大腦病

�i 웅 �f 강 �t�Z 論 �J �1�4 條
‘少陽�A훌性軟꿇者 多有陰虛午熱之證 찢性剛急者

多 �t�i 中風 �I�!�f�: 血야훌 �I�!�f�:�R 영痛 �k힘滿 ���� 此心훗也 雖有其훗

���m 難治 �"�r 束톨용겹世保元 甲午웰 �;�4�>�: 卷 �Z三 少陽 �A�i�f 었跳大腦病
�i정尾 �t�Z 論 �J �1’條

‘少陽 �A훌얀軟꿇則哀心싫휩也 흉心偏종�r�!�t�l�]�A�/�W�;�� 따

陰씻 �l傷也.훌性뼈�I�J急則.흉心偏�� 也 �. 愁心偏 �{일則 �@흥 �I�D�t 之
�(�f�t 陰 ���]�W�i 也 ”

�I�I�I�. 考 활

少陰�/ ＼ 病證과 少陽�/ ＼ 病證에 대한 甲午木과 ￥ �:�H�:

木의 차이를 볼 때 �, 우선 病證名에서의 차이를 보면 �,

甲午本에서는 病證名을 설정할 때 원칙과 保命之조

를 중심으로 하였다 �. 즉 表는 腦훌홉�, 齊 �, 體 �, 勝빠이며
필는 법院�, 몹 �, 小腦 �, 大眼으로 하고�, 表에서는 外感

病이 �, 꿇에서는 內觸病이 발생한다고 보고 �, 각 체질

의 外感病과 內觸病은 자신의 취약부위에서 발생한

다고 인식하였는데 �, 이런 양상올 보면 甲午本에서는

자신의 �u命之主를 중심으로 �, 어느 부위에서 병이 발

병올 하였는지를 病證 인식의 주요 개념으로 보았다 �.

辛표本에 와서는 少陰 �A과 少陽 �A 病證에 있어서

는 �, 病의 발병에 陰陽의 升降 중 어디에 문제가 생

겼는지가 病證 발생의 주요개념으로 보고 이에 따

라 病證名을 붙였다 �. 즉 少陰 �A의 表病은 表인 뽑
�}머

의 陽氣가 牌댐으로의 上升하는데 이상이 생겨 뽑

局에 陽氣가 싸여서 ‘뽑쫓熱表熱病’을 일으킨다고

보았으며 �, 少陰 �A의 훌病은 훌인 몹의 陰氣가 太腦

으로의 下降에 이상이 생겨 몹에 陰氣가 싸여 ‘뿜受

흉�꿇�� 病證’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 少陽�A의 경깅病은

表인 牌局의 陰氣가 햄 �I꼽으로의 下降에 이상이 생

겨 �8용局이 陰氣가 싸여 ‘牌受떻表寒病證’을 일으킨

다고 보았으며 �, 少陽 �A의 훌病은 꿇인 몹와 太陽의

陽氣 上싹에 이상이 생겨 陽氣가 싸여 ‘렵受熱꿇熱
病證’올 일으킨다고 인식하고 病證名올 제시하였다 �.
또한 각 病證의 분류와 치료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 甲午本에서는 病證 분류에 있어서도 원칙

에 따라 表病과 훌病올 表之表病 �, 表之훌病 �, 훌之表
病�, 훌之짧病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해당 病證을 배

속하는 방법올 사용하였다 �. 즉 保命之主를 중심으로

자신의 월§盛한부위인 標의 문제는 表훌의 ���j 펴을 �,
자신의 취약한 부위인 本의 문제는 表훌의 짧病올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해당 病證을 배속해서 �,
少陰 �A의 경우는 表病에서는 標인 �g쫓 �I�D�\�'�; 의 病證은

表之表病 �(太陽病 �)이 되고 �, 本인 협體의 病證은 表之

훌病 �(陽明病 �)이 되며 �, 훌病에서는 標인 大陽의 病證

은 훌之表病�(太陰病 �)이 되고 本인 법의 病證은 꿇 �Z
훌病�(少陰病 �)이 된다고 보았으며 少陽 �A의 경우는

表病에서는 標인 협鷹의 病證은 表之表病 �(少陽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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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회 외 �3
‘ 甲午本�(훌本

�)과 �$�1�1 本�(印本�)율 중심으로 한 少앓 �A�I 혀 �i�f 과 少뼈�A 홉없에 관한 황윷 �-

되고 �, 木인 修跳의 �}퍼證은 表之짧病 �(版痛 �r�i�l�l�: 밟 �) °
�1 되

며 �, 꿇病에서는 標인 필의 病證은 꿇之表病�(上消中

消下消 �)이 되고 �, 本인 太陽의 病證은 꿇之훨病
�(傷寒

證핍�, 陰虛쇠熱�)이 된다고 보았으나 병증의 치료에

서는 아직 병증 분류에 따른 처방과 치료 원칙을 제

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표木에 와서는 甲午年부터 皮子年까지

의 엄상경험례와 함께 病證의 분류도 실증적이 되

고 �, 각 病證마다 치료 원칙이 제시되며 �, 처방의 구성

과 구분도 명확해졌다 �. 즉 少陰 �A 表病은 亡陽과 聚

狂으로 분류하고 �, 치료 원칙은 ‘升陽益氣’로하였고 �,

처방의 사용은 髮狂證에는 桂校없 �, 川품桂技陽 �, 香

蘇散 �, 댐歸香蘇散 �, 짧香正氣散을 이용하며 �t 陽에는

初證에서는 黃�� 桂�� 陽 �, 뼈‘中益氣陽 �, 升陽益氣없을

사용하고 삼일올 사용해도 땀이 그치지 않으연 桂

校附子陽 �, �J�\�f�!�; 桂校附子써 �, 升陽益氣附子場을 사용

하였고�, 亡陽의 危證에 사용하는 처방�t 黃홉桂校附子

앓�,�j ＼흉桂校附 �f 陽 �, 升陽益氣附子 �1易 �.
�j＼흉官桂附 �1�-

없 �)의 운용에서는 소변의 색과 양올 참고하여 附子

의 용량을 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少陰 �A 훌病

은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구분하여 각 치료 원칙을

‘溫몹띠�j 降陰’ �, ‘健牌而降陰’올 제시하며 처방에서는

太陰病에는 �f훨香正氣散 �1�:�!�t���y 養몹 �1易 훌끼 �i寬中陽-을 �,
少陰病에는 官�t�t 附子理中잃올 제시하고 있다�. 다음

으로 少陽 �A 表病을 보연 少陽 �A 表病은 少陽病과

亡陰으로 나누고 �, 치료 원칙은 ‘해뺑熱而降表陰“으

로 제시하면서 �, 少陽病에는 해防敗毒散 폐防협白散

체防導�i�J�f�; 散올 사용하도록 하고 �, 亡陰은 身熱�M�f南 �r�i�l�l�:

힘 와 身寒隨痛뺀협로 나누고 광熱뼈痛뺀휩 에는

錯쯤車前子 �r�& �f�f�i�j 防훌훌白散을 �%寒腦痛 �m�t鴻에는 햄石

폼參 �1싸 헤防地黃 �1易올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마

지막으로 少陽 �A 훌病은 뼈隔熱證과 陰虛午熱로 분

류하고 �, �f�t빼隔熱證에는 �;�q촬를 중심으로하는 해熱

위주의처방을사용하고�, 陰虛午熱에는 熟地꿇을 중

심으로 하는 滋陰 위주의 처방을 사용하도록 제시

하고있다 �.

�N�. 結 훌훌

�C�D 甲午本에서는 少陰 �/ ＼과 少陽 �A의 病證을 인식

할 때 �, �H청背表흉와 保命之主를 중심으로 한 標本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 病證이 表꿇
� 標本의 해당

부위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病證을 구

분하였다
�@ 辛죄-木에서는 少陰 �A과 少陽 �A의 病證을 인식

할 때 �, 腦背表꿇와 陰氣 � 陽氣의 升降을 중심으로

表꽃陰 � 陽氣의 기능 중 어느 기능이 장애를 초래

하였는가에 따라 病證을 구분하였다 �.
�@病說의 분류와 치료를 보면 �, 少陰�A 表病은 甲

ι�F本에서는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분류하였으나 처

방의 분류는 명확하지 않다가 �, 후표本에 와서는 亡

陽과 짧狂으로 病證으로 분류도 바해면서 �, 처방의

분류도 亡陽과 짧狂에 따라 명확하게 나누어졌다 �.

少陰λ、 짧病의 病證과 처방의 분류는 甲午 �* 과 후�-

표本이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
�@病證의 분류를 보연 �, 少陽人 表病과 少陽 �A 꿇

病은 甲午本과 辛표本이 유사하나 �, 치료를 위해 사

용하는 病證에 따른 처방의 구분에서는 甲午本에는

명확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다가.￥ �:�B�: 本에 와서 少

陽 �A 表病은 “淸꿇熱降表陰”의치료 원칙이 제시되

고�, 病證에 따른 처방의 구분도 명확해졌으며 �, 少陽

人 훌病도 후�:�J�f�: 本에 와서 뼈隔熱證은 �i휩熱 위주의

치료와 陰虛 �I�f 熱은 滋陰 위주의 치료 원칙이 제시

되고 처방의 구분도 명확해졌다 �.

잡고문펀

�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사상의학 �, 서울 �,

集文호 �. �1�9�9�7

�2�. 사상체질의학회 �:동의수세보원 갑오구본〈복원본�)�,

서울 �, �2�0 이

�- �7�3 �-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이제마의 치료의학정신
	동무유고 약성가에 대한 연구
	동의사상신편에 대한 연구
	동의수세보원 갑오구본 병증론 고찰
	갑오본(구본)과 신축본(인본)을 중심으로 한 소음인 병증과 소양인 병증에 관한 고찰
	동의수세보원 갑오본의 약방에 관한 연구
	동의수세보원 갑오본의 서지학적 연구
	태음인처방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식물상반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제언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 성격유형의 설문 비교 연구
	양격산화탕이 뇌혈류 및 뇌허혈 손상에 미치는 영향
	사상체질의 유전적 다형성 연구
	외측연수증후군(wallenberg syndrome)으로 진단받은 태음인환자를 치료한 1예에 대한 증례보고
	태음인 반창병 치험1례
	급성 신우신염의 임상적 고찰



